
생미륵불이 드디어 세상에 나오시니 만법교주요 

유불선을 합친 하나의 기운을 받고 신미생으로 다시 오시다   

록 정성을 다하여 증거를 하시니 예수

도 영모님을 자기의 충실한 종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을 것이다. 

예수를 가짜라고 치시기 한 달 전만 

해도 예수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 있는 예수님의 사진은 다 가

짜다. 진짜 주님의 모습과는 너무나

도 거리가 멀다, 그래서 주의 종이 바

라본 주님의 모습을 제일 가는 화가를 

시켜서 그리게 하였다, 그 사진 밑에

는 ‘주의 종이 바라본 주님의 모습’

이라고 써 넣었다. 그 사진을 일본에 

보내서 사진으로 만들어 수일 내에 올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걸어

놓은 주님의 사진은 다 떼버리고 주의 

종이 바라보고 그린 진짜 주님의 사진

을 걸어야 하지 않겠어?”라고 하신 

지 한 달도 안 돼서 예수를 가짜 구세

주요 대 마귀새끼라고 치시고 계신 것

이다. 영모님은 예수를 치시는 그 시

점까지 마귀가 전혀 눈치를 못채게끔 

철저히 숨겨서 쇼를 하신 것이다. 하

늘의 사람만이 하실 수 있는 엄청난 

경이로운 모습이었던 것이다. 

1955년부터 1979년까지 그토록 예

수를 인류의 구세주라고 눈물을 흘리

면서 증거하던 예수를 25년 만에 가짜 

구세주요 대 마귀새끼라고 뒤집어엎

어버리신 것이다. 

영모님은 진짜 구세주를 영적으로 

낳아 출현시키기 위하여 그토록 해산

의 고통을 당하신 것이다. 이 시점은 

세번째 이기신 하나님인 완성자 구세

주의 출현이 임박한 시점이다. 이 세

번째 이기신 하나님인 아담이긴자가 

진짜 구세주이기 때문이다.* 

다음부터 16편이 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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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예수는 가짜구세주요 마귀다

4) 예수는 가짜 구세주 대 마귀새끼다

아무리 영모님이 큰 종이라고 하지

만 66권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엄청

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귀

한 사람들을 한 명도 남김없이 약점들

을 들춰내서 쳐버리시는 것이었다. 어

찌하실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인가? 

영모님의 말씀을 듣는 교인들은 숨소

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난 후 다

음 축복일이었다. 영모님은 예수에 대

해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기 시작을 

하셨다.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것일까?

“내가 피의 원리를 알려준 것이다. 

피는 곧 생명이라고 창세기 9장 4절에  

씌어 있는 것이다. 이 생명인 핏속에 

죄가 있는데 이 핏속의 죄를 해결 못

하면 다 죽고 지옥가게 되어 있다. 죄

인인 아버지 어머니의 피로 태어난 그 

자식은 죗덩어리인 것이다. 그 자식은 

태어나서 죄를 안 지었다 해도 부모의 

피 즉 죄를 받아 태어낳기 때문에 낳

자마자 죽어도 그 핏덩이는 부모의 죗

값으로 지옥가게 되는 것이다.” 영모

님은 왜 지금 이 시점에 피의 원리를 

다시 한 번 강하게 증거를 하시는 것

일까? 분명 중대한 이유가 있을 것이

라고 생각하였다. 

그러고 나서 드디어 영모님은 예수

에 대해서 핵폭탄의 말을 시작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

님을 낳은 사람이니까 흠과 티가 없는 

의인이지요?’라고 제일성으로 질문

을 던지시는 것이다. 교인들은 일제히 

‘아닙니다.’라고 대답을 하였다. 그

랬더니 영모님은 ‘마리아가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라면 그 마리아의 피는 

더러운 핀가, 깨끗한 피인가?’라고 

물으셨다. ‘더러운 피입니다’라고 

일제히 대답을 하자 “그렇다면 죄인

인 마리아의 뱃속에서 열 달 동안 자

란 예수는 깨끗한 피로 자랐나요, 더

러운 피로 자랐나요?”라고 질문을 

던지시니 순간 전교인들은 숨소리도 

내지 않고 조용해졌다. “대답해봐!” 

다그치시니 교인들은 “더러운 피로 

자랐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교인

들은 그렇게 대답을 하면서도 무슨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대답하는 

소리가 기어들어가는 소리였다. 그랬

더니 영모님은 “사실대로 말하면 되

는데 왜 그렇게 꾸물대는 거야!”하고 

야단을 치시고는 “마리아의 죄의 피

로 만들어지고 마리아의 죄의 피로 10

달 동안 자라난 예수는 죗덩어리야, 

아니면 흠과 티가 없는 깨끗한 몸이

야? 사실대로 대답을 해봐?”라고 다

그치신다. 

전교인들은 난감하게 생각되었다. 

이를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인

가! 잘못 대답을 하면 하나님의 아들

이시고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게 되는 것이다. 다

들 대답을 못하고 숨만 죽이고 가만히

들 있었다. “사실대로만 대답을 해! 

누가 거짓말을 하라고 했어! 빨리 사

실대로 대답을 하란 말이야!” 교인들

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목소리가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죄

의 몸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렇

게 대답을 하고나서는 다들 죽을죄를 

지은 것처럼 정신이 아찔했다. ‘이거 

큰일났구나! 구세주님을 죄인이라고 

하다니!’ 당장 하늘에서 천벌이 떨어

지지 않을까 하고 잔뜩 겁을 먹었다.

사실 2000년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

의 외아들이시고 인류의 구세주로서 

흠과 티가 없는 흰눈보다 더 희고 양

털보다 더 깨끗하신 예수님이라고 믿

어왔다. 그리고 그와 같이 흠과 티가 

없으신 분이 인류의 죄를 위하여 아무 

잘못도 없이 십자가에 달려 모진 고통

을 당하시어 보배로운 피를 쏟아주심

으로 인류는 구원받게 된 것이라고 철

석같이 믿어왔다. 그런 구세주 예수님

을 지금 일제히 죄인이라고 말한 것이

다. 이것은 하늘이 두 쪽이 나는 한이 

있어도 아니라고 해야 옳았을 답변이

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그러니 이것을 어찌해야 하는가. 정신

은 변하셨기 때문에 저런 말씀을 하시

는 것일까? 영모님은 저런 엄청난 말

씀으로 예수님을 매도하시고 계시는 

것인가? 그렇다면 지금까지 생명을 

걸고 따라온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

는 것인가? 참으로 난감하기 이를 데

가 없었다. 

영모님은 교인들의 이런 혼란스러

워하는 생각은 개의치도 않으시고 계

속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신다. 

“예수는 죗덩이인 것이다. 예수는 자

기 자신의 죄가 어떻게 온 것도 모르

지 않았어! 예수는 구세주가 아니야! 

대 마귀새끼야!” 영모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던지시는 순간 교인들은 자신

들도 알지 못한 사이에 ‘아!’ 하고 신

음소리를 마음속으로 터트렸다. “예

수는 제가 죗덩이면서도 자기가 구세

주라고 인류를 속여 왔으니 그 예수는 

마귀새끼야!” 영모님은 서슴지않고 

직격탄을 날리시는 것이다. 영모님이 

교인들에게 알려준 피의 원리로 따져

본다면 영모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틀림이 없는 원리다. 그렇기 때문에 

영모님의 몇단 논법으로 질문하는 질

문을 받아 그와 같이 대답을 용감하게 

한 것이다.

그후부터 영모님은 단에 서시기만 

하면 예수 치기를 복날 개 패듯 하였

다. 매일 예수를 치시는 것이 설교의 

전부였다. 예수는 가짜 구세주요 대마

귀새끼요 천하에 제일가는 개똥쌍놈

이라고 쳐댔다. 영모님은 예수를 가짜 

구세주라고 쳐버릴 수 있는 이 시점까

지 얼마나 당신이 예수의 충실한 종이

라고 하시며 행세를 해 오셨는가. 이

는 전도관 교인들이라면 잘 알 것이

다. 누구도 눈치를 못채게 완벽한 쑈

를 하시고 오신 것이다. 예수를 그토

이 아찔하고 온 우주가 캄캄해지는 것 

같았다. 

그런데 영모님은 이 기세를 몰아 교

인들이야 어떻게 생각을 하든 말든 당

신이 하려고 하는 이 엄청난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계신 것이다. “예수는 

죗덩이가 틀림이 없어! 마리아의 더러

운 죄의 피로 만들어지고 또 열 달을 

그 죄의 피를 마시면서 자라났기 때문

에 예수는 죗덩어리가 틀림없어!” 다

들 어떻게 정신을 가다듬어야 할는지 

알 수가 없었다.

영모님을 따라온 것은 그분이 예수

님의 고통을 그토록 생생하게 증거하

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예수님을 인류

의 구세주라고 눈물로 증거하는 그 모

습에 감명을 받아서 수십 년간 정든 

교회를 등지고 영모님을 따라왔던 것

이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아 천년

성의 왕이 되겠다고 생명을 내놓고 영

모님을 따라왔는데 지금 영모님은 바

로 그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몰고가시

면서 증거하시는 것이다. 저분 영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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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신문

弓乙論(三) 궁을론

三印之中海印之水 삼인지중해인지수

甘露霧臨重生之理 감로무림중생지리

心發白花不死永生 심발백화불사영생

無穀豊登三印糧露 무곡풍등삼인량로

   화우로(火雨露)의 삼인(三印) 가운데 

해인(海印)의 물은 감로(甘露)가 안개

같이 임하는 것이요, 이것이 거듭남(重

生중생)의 이치로다. 이 해인의 물은 

마음을 백합화같이 피게 하면서 불사

영생(不死永生)케 하니, 이는 곡식 없

이 풍년드는 삼인(三印) 즉 화우로삼풍

(火雨露三豊)의 감로양식(甘露糧食)이

로다. 

※ 격암유록에 등장하는 해인(海印); ① 

無道大病(무도대병) 걸린자들 不死海印

(불사해인) 나왔다네 - 「가사총론」, ② 天

上靈物(천상영물) 甘露如雨(감로여우) 心

火發白(심화발백) 永生之物(영생지물) 卽

三豊之穀也(즉삼풍지곡야) -  「은비가」, 

③ 甘露如雨海印(감로여우해인) 火雨露

三豊海印(화우로삼풍해인) -  「해인가」,  

④ 人生秋收審判日(인생추수심판일) 海

印役事能不無(해인역사능불무) 脫劫重生

變化身(탈겁중생변화신) - 「석정수」 

石井妙理水昇火降 석정묘리수승화강

湧泉心中毒氣不喪 용천심중독기불상

天牛耕田利在石井 천우경전이재석정

   석정(石井)은 천정수(天井水)요 천정

수는 생명수(生命水)요 생명수는 해인

수(海印水)요 해인수는 감로수(甘露水)

니, 이는 생명의 기운을 상승케 하고 

화(火)의 심기(心氣)를 내려오게 하는 

오묘한 이치로다. 석정(石井)에서 솟아

나는 이 생명수는 마음속의 독기를 제

거하니 목숨을 잃어버릴 일이 없겠네. 

하늘의 소(天牛)가 밭을 가니 이로움이 

석정(石井)에 있도다. 다시 말해서 천

우(天牛) 즉 우성인(牛性人)이 되는 영

적 엄마가 마음의 밭(心田)을 가니 이

는 석정수(石井水)로 인생을 이롭게 하

고 심령(心靈)의 변화를 가져다주면서 

인생에게 영생을 주는 농사로다. 

※ 격암유록에 등장하는 석정(石井); ① 

心火發白心泉水(심화발백심천수) 寺畓七

斗石井崑(사답칠두석정곤) 天縱之聖盤石

井(천종지성반석정) - 「은비가」, ② 湧出

心泉功德水(용출심천공덕수) 一飮延壽石

井崑(일음연수석정곤) 毒氣除去不懼病

(독기제거불구병) -  「생초지락」, ③ 利在

石井天井水(이재석정천정수) 一次飮之延

壽(일차음지연수) 飮之又飮連飮者(음지

우음연음자) 不死永生此泉(불사영생차천) 

-  「석정가」 

彌勒出世萬法敎主 미륵출세만법교주

儒佛仙合一氣再生 유불선합일기재생

   생미륵불이 드디어 세상에 나오시니 

온갖 법도의 교주요, 유불선을 합친 하

나의 기운을 받고 신미생으로 다시 태

어나신 분이시다. 

※ ① 만법교주(萬法敎主); “萬法敎主

(만법교주) 東華敎主(동화교주) 大法天師

(대법천사) 신공묘제허진군(神功妙濟許

眞君)” - 도교경전 「옥추보경(玉樞寶經)」

에서 인용, “萬法敎主(만법교주) 金剛大

佛(금강대불)” - 토암(土庵) 이승여(李承

如·1874-1934)가 유불선 삼종일합(儒佛

仙 三宗一合)을 중심교리로 표방하며 창

도한 금강대도(金剛大道) 「보경(寶經)」편

에서 인용

② 유불선(儒彿仙); “儒彿仙運三合一

(유불선운삼합일)의 天降神馬彌勒(천강신

마미륵)일세” - 격암유록 「도부신인」에서 

인용,  “儒佛仙三 各人出(유불선삼 각인

출) 末復合一 聖一出(말복합일 성일출)” 

- 격암유록 「은비가」에서 인용, “道者弓

弓之道(도자궁궁지도) 無文之通也(무문

지통야) 弓弓之道(궁궁지도) 儒佛仙合一

之道(유불선합일지도) 天下之倧也(천하지

종야)” - 격암유록 「도하지」에서 인용

紫霞南鮮葡隱后裔 자하남선포은후예

枾木出聖東西敎主 시목출성동서교주

   자줏빛 신선(神仙)의 운기가 감도는 

남조선(南朝鮮)에, 2천 년 전 포도나무

로 은밀히 위장했다가 후대에 이르러 

진짜 구세주 하나님의 대명사 감람나

무(枾木)로 출현하신 분이 성인(聖人)

이시며 동서양의 종교를 넘나드는 인

류의 구세주로다.  

※ 포은지후(葡隱之后); 격암유록 「새

사삼(賽四三)」에 나오는 “上帝之子斗牛

天星(상제지자두우천성) 葡隱之后鄭正道

令(포은지후정정도령)”의 구절을 해석하

면 다음과 같다. “상제지자(上帝之子) 곧 

천자(天子)는 그냥 큰 인물들에게 갖다 붙

이는 흔한 두우성(斗牛星)이 아니라 유일

무이한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로서 두우천

성(斗牛天星)이로다. 포은지후(葡隱之后) 

곧 포도나무(葡)로 비유되는 가짜 구세주 

정도령(鄭道令)을 앞세우고 은밀하게 나

중에 오시는 임금(后)이 진짜 구세주 정도

령(正道令)이시네.” 

# 포은지후(葡隱之后)의 포은(葡隱)이 

포도나무 포(葡)자를 쓰지 아니하고 채소

밭 포(圃)자를 써가지고 “圃隱之后鄭正道

令(포은지후정정도령)”이라고 원문에 쓰

여 있다면 고려 말 충신 정몽주의 호(號)가 

圃隱(포은)이므로, 당연히 “포은 정몽주

의 후손이 되는 정(鄭)씨 가문에서 정도령

(正道令)이 출현하네.”라고 해석할 수 있

겠다. 그러나 격암유록의 저자 남사고 선

생은 조선 중기의 학자로서 충신 정몽주의 

호를 잘못 표기할 리가 없다.

龍蛇渡南辰巳之間 용사도남진사지간

桃源仙地海島眞人 도원선지해도진인

鷄有四角邦無手入 계유사각방무수입

   용사(龍蛇)는 지지(地支)로 진사(辰

巳)요 진사(辰巳)는 방위로 동방(東方)

이요, 인물로는 진사성인(辰巳聖人)이

시다. 용사(龍蛇)이신 청제장군 목운 

박태선 천사가 남쪽으로 건너와서 삼

위일체 하나님으로 완성된 백제장군 

금운 조희성 십오진주(十五眞主)로 계

보(系譜)를 이어가니, 십오진주 금운 

조희성 천사가 곧 진사성인(辰巳聖人)

이로다. 무릉도원의 선경(仙境)이 삼면

이 바다에 둘러싸인 반도(半島)의 나라

가 되는 대한민국이요, 이곳에서 진인

(眞人)이 나오심이라. 이분이 ‘계유사

각(鷄有四角) 방무수입(邦無手入)’이

라는 구절에 감춰진 ‘정(鄭)’자의 암호

로 오신 정도령(鄭道令)이로구나!  

※ 계유사각 방무수입(鷄有四角 邦無

手入); 계(鷄)는 유(酉)를 뜻하고 사각(四

角)인 네 뿔은 유(酉)자와 연결된 대(大)자

로 가 되는데, 방(邦)자에 수(手)가 없

는 우부방( =邑)과 합자하는 동시에 입

(入)자를 에 올려놓으면 정(鄭)가 되

고 비결서상 정도령(鄭道令)을 뜻한다.*                                         

             吉星照 

격암유록 新 해설

제48회

예수를 대 마귀새끼라고 치기 시작하신 박태선 영모님


